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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ay
 24  인도하심 구하기

•마태복음 6:13; 히브리서 12:1-2

“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”(마 6:13).            주기

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 신앙과 삶에 특히나 중요합니다. 우리의 기도는 죄와 

악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 ‘무언가로부터’ 구원받는 것을 넘어 ‘무

엇으로’ 인도해 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. ‘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’

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‘의지’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. 그럴 ‘능력’이 없음을 고백하

는 것입니다.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. 

시험에 들지 않을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.           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

은 결코 가볍지 않고, 무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험을 이

길 힘을 주시고, 비껴 갈 길을 예비하십니다. 주님은 나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

죽으셨으며,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. 이제 우리는 내주

하시는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. 하나

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.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

는다는 것입니다. 

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순히 말로 기도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.            “주의 

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

훈하소서”(시 25:4-5). 이러한 상태는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. 끊임

없이 훈련받아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반사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인도하

심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을 동반해야 합니다. 더불어 하나님의 뜻

을 묻고 순종하는 일이 몸에 배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. 매 순간 나를 비우고 하나

님의 뜻을 채우며 행하는 것, 그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. 

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

인도하심을 구합니까? 

❶ 매 순간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으로 살아갑니까?

❷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?


